
중대재해 
사례OPS 벌목작업 중 벌목 된 나무에 협착

재 해 개 요

● 2023. 5. 22.(월) 10:50경, 세종특별자치시 □□면 소재 「◎◎◎」공사 현장에서, ○○ 소속 

재해자가 △△부근 언덕 위에서 소나무 벌목작업 중 벌목된 소나무가 튕겨 올랐다 떨어지면서 

재해자의 두부를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임

재 해 발 생  원 인

● 벌목 작업방법 미 준수 및 관리 미흡
 - 수구*각이 작은 상태에서 추구**를 수구보다 아래에 실시하였고 경첩이 불균일하고 약하여 

조기 파괴됨에 따라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는 과정에서 능선에 의해 벌도목 말구가 

솟아오르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대응하지 못함

  * 수구 : 벌목할 때, 서 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는 쪽에 쐐기형상으로 잘라낸 부분(나무가 쓰러지는 방향)

 ** 추구 : 수구를 자른 뒤 그 반대쪽을 나무의 직각으로 톱질해서 자르는 마무리 절단부분

● 벌목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및 확보 미흡
 - 벌목작업 전 벌도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미리 확인하여 안전한 대피장소를 정하여야 하나, 

별도 대피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, 주변의 수풀, 뿌리, 잡목 및 가지 등 

방해물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아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함

재 해 예 방  대 책 

● 벌목 작업방법 준수 및 관리 철저
 - 작업 전 수형, 지형 등 벌도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적절한 벌목방법을 

결정하고, 안전작업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, 관련 경험이 많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

근로자가 올바른 작업방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, 작업구간의 벌목대상의 수형과 

지형 등 특이사항에 대해 미리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함

● 벌목작업 시 안전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보 
 - 경사, 수형, 인접목, 풍향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적정 대피장소를 지정하고, 벌목작업 시 잡목, 

가지, 뿌리 등의 방해물을 사전에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

 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･직영･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
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


